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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완 가형 문항 선별 + 코멘트 

별 개수 ★ : 한 개 / ☆ : 반 개 / ex. ★★☆ : 2개 반

유형편

수학I (1~3단원)

☆
★
★☆ p.30 27번
★★ p.31 30번, p.35 46번 
★★☆ p.32 34번
★★★

미적분 (4~6단원)

☆
★
★☆
★★ p.83 34번, p.97 29번
★★☆ p.94 21번
★★★ p.67 34번,  p.91 11번, p.93 17번

확률과 통계 (7~9단원)

☆
★
★☆ p.105 10번, p.121 14번, p.143 36번
★★ p.104 3번, p.107 17번, p.119 8번, p.132 3번, p.135 11번
★★☆ p.106 11번, 109 20번, p.112 33번, p.119 6번, p.123 18번
★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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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편 <1회>

실전편 <2회>

실전편 <3회>

실전편 <4회>

실전편 <5회>

☆
★ 8번, 13번, 26번
★☆ 12번, 16번, 28번
★★ 14번, 19번, 21번, 29번
★★☆
★★★

☆ 8번
★ 13번, 15번
★☆ 14번
★★ 16번, 18번, 21번, 28번
★★☆
★★★

☆ 11번
★ 14번, 16번
★☆ 26번
★★ 18번, 21번, 28번
★★☆ 20번
★★★

☆
★ 8번
★☆ 15번, 28번
★★ 14번, 29번
★★☆
★★★

☆ 25번
★
★☆
★★ 20번, 26번, 27번
★★☆
★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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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30 27번 (★☆)
로그의 진수는  이 될 수 없다. 의외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유의하자. 특히 진수 안에 
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있으므로 각각의 범위를 고려하여  이 되는  의 값을 제거하자.

p.31 30번 (★★)
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. 출제 의도는 사인법칙이지만, 중등 기하로도 풀어보자. 점 A 에서 
선분 BC에 수선을 그어 접근해보자. 사인법칙이나 코사인법칙은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라 계산이 
수월해지는 테크닉이므로, 수선을 긋는다는 중등 기하적 발상을 놓치지 말자.

p.32 34번 (★★☆)

중등 기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. 삼각형의 넓이공식인 

 sin 를 활용하자. 두 삼각형 

ABD , ACD 의 높이가 같으므로 넓이 비는 BD  CD  

 ABADsin  

 ACADsin  임을 

활용하자.

p.35 46번 (★★)
1. ∠BAC  ∠BDC 이므로 원주각을 떠올리자. 네 점 A , B , C , D 를 지나는 원이 존재한다. 
삼각형 ABD 는 이 원에 내접하므로 삼각형 ABD 가 직각이등변삼각형임을 활용하여 BD 를 구하고, 
최종적으로 BC 를 구하자.

도형 문항 comment: 사인법칙, 코사인법칙에 집착하지 말고, 중등 기하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은 
중등 기하로 해결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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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67 34번 (★★★)
※ 등비급수 도형 문항을 해결하기 힘든 이유

1. 첫째 항을 구하는 과정이 힘겹다.
(그림 속의 도형을 변형해서 구할 수 있는 도형에서 서로 빼주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음.)

2. 공비를 구하는 과정이 힘겹다.
(닮음꼴임을 알 수 있지만, 길이를 활용하여 공비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. 수선 긋기, 원주각 개념, 
할선정리 등 중등 기하를 확립하고,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준비하자.)

첫째 항 → 공비 순서로 값을 구하는 것이 힘겨우면 공비 → 첫째 항 순서로 값을 구해보자. 도형을 
볼 때 각도와 길이 관계를 최대한 연결해보자.

p.83 34번 (★★)
선지 (ㄴ), (ㄷ)이 신선하여 선별했다.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, 주변의 특수 각을 활용하여 크기를 
비교하여 상대적 크기를 판단해보자. 확장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다.

p.91 11번 (★★★)
대칭성을 활용하자. 함수를 적분할 때, 함수의 대칭성, 주기성을 활용하면 복잡해보이는 계산도 쉽게 
해결할 수 있다.  가 무엇에 대한 대칭인지, 더 나아가서    가 무엇에 
대한 대칭인지 사고를 확장해보자.

p.93 17번 (★★★)
 tan  sec 를 활용하자. tan   에서  tan  sec    이므로

cos sec






 로 해석이 가능하다. 


 의 적분은 치환적분을 이용해도 

좋고, 미적분 (하) chapter 11. 의 내용을 충분히 익혔다면 

ln  ′ 



 인 것이 눈에 

익었을테니 이를 이용해도 좋다.

p.94 21번 (★★☆)

sin

   cos , cos


   sin 임을 이용하여 치환해보자. 삼각함수의 변형은 적분 단골 

소재이니 유념해두자. 



오르비 기출 파급 도우미 https://orbi.kr/profile/977520

질문은 https://cafe.naver.com/spreadeffect 에서 마음껏 받아줌.

p.97 29번 (★★)
전형적인 역함수의 부분적분 문제이다. 문항의  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미분하여 
알아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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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104 3번 (★★)
해설지의 기존 풀이와 다른 풀이 둘 다 우수한 풀이이다. 두 풀이 모두 익혀두도록 하자. 특히, 다른 
풀이의 여사건 풀이는 복잡해보이지만, CASE 분류 몇 가지로 문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잘 
숙지하자.

p.105 10번 (★☆)
CASE 분류가 중요하다.  ≠  인 것을 캐치하여    인 case와  ≠ 인 case를 따로 
구하자. 해당 문항은 9월에 배포한 ‘ 모의고사 0회 29번’의 모티브가 되는 문항이니 시간이 되면 
같이 풀어보자.

p.106 11번 (★★☆)
해설지 풀이도 괜찮지만, 홀수끼리의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홀수를 미리 고정해놓고 
생각해보자. 짝수의 배열 순서는  이고, 홀수 사이사이에 짝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H 임이 
보여야 한다.

p.107 17번 (★★)
과거 기출에서 자주 나오던 유형의 문항이다. 체계적인 CASE 분류가 필요하다. 해설지 풀이의 
‘올라가는 경우의 수’를 좌표평면에 표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 알아두자.

p.109 20번 (★★☆)
해설지의 풀이를 익혀두자. 그림을 변형하는 것이 발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 10여년 전 
고난도 기출중에 이러한 변형을 하면 쉽게 풀리는 문항이 존재했다. 해설지 풀이처럼 변형할 수 있는 
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자.

p.112 33번 (★★☆)
해설지의 풀이는 발상적인 부분이 어느정도 있으므로 부분 여사건을 활용하자. 조건 (가)를 만족시키는 
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, 조건 (가)를 만족시키면서 조건 (나)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
구하여 두 경우의 수의 차를 구하자.

p.119 6번 (★★☆)
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것은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의미한다. 조건부확률 문항이므로 서로 
다른  개의 함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, 서로 다른  개의 함수를 택했을 때 두 함수의 치역이 
서로소일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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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119 8번 (★★)
과거 기출에서 다뤘던 소재이다. 숫자가 커서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전개방식은 단순하고, CASE 분류 
또한 복잡하지 않으니 겁먹지 말고 풀어보자.

p.121 14번 (★☆)
동시에  장을 뽑기 때문에   ≥  이다. 구해야 하는 확률은   ≤  인 확률이므로 
    인 확률과     인 확률만 구하자. 단순히 나열해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으니 나열하는 
것에 크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자.

p.123 18번 (★★☆)
전형적인 여사건 + 조건부확률 문항이다. 여사건을 구하는게 익숙치 않다면 각 조건들을 집합 A , 
집합 B로 표현하여 벤다이어그램으로 포함관계를 파악한 후에 구해보자.

p.132 3번 (★★)
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문항 중에서 생각할 여지가 정말 많은 문항이다. 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에 
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꼼꼼히 분석해보자.

p.135 11번 (★★)
꽤나 어려운 문항이다.  으로 나눈 나머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나머지가  ,  ,  인 집합을 각각
집합  ,  ,  로 두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. 연산이 좀 길지만 문항의 아이디어가 우수하여 
선별하였다.

p.143 36번 (★☆)
전형적인 표준정규분포 문항이다.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오를 정도로 익혀놓도록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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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회>
8번 (★)
기댓값과 분산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구하는 문항이다. 혹시 해결하는데 정의를 
떠올리지 못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.

12번 (★☆)
두 직선이 수직인 조건을 이용하여 두 점 A , B의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하자. 그 후에 조건 (가)를 
활용하자. 18학년도 06월 평가원 18번 문항과 20학년도 09월 평가원 15번 문항을 같이 복습하면 
좋다.

13번 (★)

공차가  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차항의 계수가 
 이다.

주어진 등차수열에 
 을 대입하면 

  



  


  


이므로    임을 알 수 있다.

따라서    이다.

등차수열 의 공차를  라 하면,


  



  
  



     
  



  

 
     



   

 

이어서, 이차항의 계수가 
 임을 쉽게 알 수 있다. 테크닉을 소개할 겸 선별하였다. 알아두도록 하자.

14번 (★★)
 을 다루기가 가장 까다롭고, 그 다음으로  를 다루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 의 
값에 따라 CASE를 분류하고 이차적으로  의 값에 따라 CASE를 분류하여 차근차근 해결해보자. 
호흡이 긴 문항이지만 어렵지는 않다.

16번 (★☆)

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를 적분하면  가 소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

가지고 문항을 접근해야 한다. 단순 부분적분 계산이지만, 역함수 개념이 제대로 녹아있는 좋은 
문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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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번 (★★)
   이면,      인 것을 알면 조건 (나)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. 그 
후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나열하여 문항을 해결하자.

21번 (★★)
해설의 다른 풀이를 주목하자. 수식으로 해결하지 말고, 그래프와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사고하자. 
그래프를 발상하는 것은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필수적 절차임을 다시금 명심하자.

26번 (★)
모평균의 신뢰구간을 두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묻고 있다. 정의에 따라 차근차근 문항을 해결해보자.

28번 (★☆)
5월에 시행한 4월 교육청 30번의 쉬운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다.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므로 
대입하고 나열하고 관찰하여 규칙을 찾아보자.

29번 (★★)
해설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. 코사인법칙으로 cos∠ , sin∠ 를 구하고 사인법칙을 활용하여 
AP 를 구하자. 그런 다음에 다시 코사인법칙을 활용하여 BP 와 PC 를 구해보자.
해설과 해당 풀이 둘 다 익히도록 하자.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이 활용되는 문항은 한 가지 방법으로
만 문항이 풀리는 것이 아니므로, 여러 가지 시각으로 도형을 접근해보자.

30번 : 20학년도 6월 평가원 30번 문항의 변형이므로 코멘트는 생략한다.
20학년도 6월 평가원 30번 문항과 19년 시행 7월 21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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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회>
8번 (☆)
같이 보면 좋은 기출이 있어서 코멘트를 남긴다. 올해에 시행한 6월 나형 28번과 같이 보도록 하자.

13번 (★)

4회 8번과 같이 보면 좋다. 




 는 그저 상수일 뿐이니 ‘  ’로 두고 접근하는 것을 잊지말자.

14번 (★☆)
1. 변의 길이를 모르면 미지수로 설정하자. AB   로 두자.

2.   ∠CAD  

 이므로 ∠CAD 가 최대이면 tan∠CAD또한 최대이다.

3. tan∠CAD를 구할 때 덧셈정리를 이용하자.

4. 마지막 계산은 해설지와 같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사용해도 괜찮고, 미분을 해도 괜찮다.

※ 
 의 극값 쉽게 구하는 tip.


 ′ 

 ′  ′
  이 되는 점을 구할 때,

 ′   ′이므로 


 ′
 ′ 을 만족시키는  를 구해도 괜찮다.

15번 (★)
전형적인 조건부확률 문항이다. 4회 28번 문항과 같이 보도록 하자.

16번 (★★)
직관적으로 sin  cos 인 것이 보였으면 좋다.

18번 (★★)
세 수의 합이 98인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, 그 중 두 개의 수가 같은 경우를 빼주자. 여차하면 
실수하기 좋은 문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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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번 (★★)
조건 (나)의 표현이 익숙했어야 한다. 18학년도 수능 30번에 사용된 표현이다.   를  의 
값의 범위가 아닌 의 값의 범위로 나눠서 표현해보자.

28번 (★★)
해당 문항은 좌표평면이라는 키워드를 발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와 유사한 문항이 재출제 
되었을 때 좌표평면이라는 키워드를 숨기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. 그 순간에도 좌표평면을 발상할 수 
있어야 한다. 이 관점은 굉장히 유용하므로 알아두도록 하자.

30번 : 18학년도 9월 30번 문항의 변형이므로 코멘트는 생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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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3회>
11번 (☆)
등비급수의 수렴조건을 짚고 넘어가자.

14번 (★)
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자.

16번 (★)
주어진  의 값과 조건으로부터 역추적하여  의 값을 구하자.

18번 (★★)
학생 수와 사탕의 개수가 많아서 빈칸 문항으로 출제되었다. 사탕의 개수가 줄면 빈칸 문항이 아닌 
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, 빈칸 문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관식 
문항처럼 풀어보도록 하자.

20번 (★★☆)
함수  ln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직선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구간을 찾아보자. 다른 함수로의 
확장 가능성이 뛰어난 문항으로 판단하여 선별하였다.

21번 (★★)
17학년도 수능 21번 문항과 같이 풀어보자. 절댓값 함수의 정적분과 함수의 정적분을 비교하는 
문항은 이미 기출에 나온 소재이므로,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소재이다.

26번 (★☆)
함수 의 대칭성을 활용하여 합성함수를 미분하자.

28번 (★★)
CASE 분류가 중요한 문항이다.  모양의 스티커가 세 개 붙어 있는 카드가 존재하려면 빨간 스티커가 
붙어있는 카드는 두 번 뽑아야 하고,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카드는 한 번 뽑아야 함을 이용하여 
CASE를 분류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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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4회>
8번 (★)
2회 13번 문항과 같이 보면 좋다. 코멘트는 생략하겠다.

14번 (★★)
확률변수  의 값에 따른 각각의 확률을 구하여 기댓값의 정의로 평균을 구하자.

15번 (★☆)
tan  tan     임을 이용하자.

28번 (★☆)
전형적인 조건부확률 문항이다. 2회 15번 문항과 같이 보면 좋다.

29번 (★★)
해설처럼 풀어도 좋지만 이와같은 방법으로도 접근해보자.

1. sin 의 값을 활용하여 코사인법칙으로 BC 를 구하기

2. 삼각형 CDB가 최대일 때 D 의 위치를 특정하기. BD  CD 이다.

3. sin 와 BC 를 알므로 코사인법칙으로 BD  CD 의 값을 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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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5회>
20번 (★★)
20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문항과 같이 보자. 미적분의 기본 정리 꼴이니 양변을  에 대해 미분을 
하고 생각해보는 것 잊지 말자.

21번 : 16학년도 9월 평가원 30번 문항의 변형이므로 생략한다.

25번 (☆)
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반드시 전개부터 하자. 후에 식 정리를 인수분해로 하면 
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온다.

26번 (★★)
파급효과 확률과통계 chapter 9. 에서 다루는 교란순열에 관한 이야기이다. 전체 경우의 수에서 
자신의 우산을 받을 두 학생을 고르고 나머지 세 학생이 자신의 우산을 받지 않을 경우의 수를 
나누자.

27번 (★★)
20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문항과 같이 보자. 조건 (가), (나)를 한 줄로 표현하여 중복조합을 
활용하자.

30번 :　21학년도 9월 평가원 30번에 연계되었으므로 생략한다.
18학년도 수능 21번, 22학년도 예비평가 미적분 30번과 같이 보자.


